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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화파는 1884 년 12 월 4 일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불과 3 일만에 실패로 끝나고 그들은 일본에 망명했다. 그들은 근대 일본사회가 받아들인 

최초의 정치 망명자였다.  

 망명 이후의 김옥균의 행동은 항상 조선, 일본, 청나라 정부의 관심사였으며 ‘김옥균 인도(引渡) 

문제’는 중요한 외교적 쟁점이었다. 일본에서의 김옥균에 대한 처우는 일본정부의 내각결정에 의해 

행해졌다. 따라서 망명 후의 김옥균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갑신정변 이후의 한일관계 또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옥균을 비롯한 조선인 망명자들은 본국으로부터의 계속되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갑신정변과의 관련을 부정하고 김옥균 일행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기는 커녕, 망명로서도 

대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신문보도 등으로 인해 일본사회의 반(反)조선·반(反)청나라의 

감정을 자극하고 개화파를 ‘일본당(党)’으로 칭하는 등, 김옥균 일행은 일본의 민간사회로부터는 

깊은 동정과 지원을 받았다. 이후 조선인 망명자는 일본사회에서 큰 관심대상이 되었다.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했던 시기는 일본이 구미와의 불평등조약의 철폐에 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망명자 김옥균의 존재는 일본의 구미화·문명화를 재기 위한 척도와 같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근대 일본사회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으로부터의 정치망명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대응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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